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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팀

중국 전기차 안전 검사 규정 발표

□ 8월 23일 중국 공안부가 「신에너지차 운행 안전 성능 검사 규정(新能源汽车运行安全性能检
验规程, GB/T44500-2024)」(이하 “신에너지차 안전 검사 규정”)를 발표해 전기차 내 세부

적인 사항을 연간으로 점검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, 특히 배터리 성능 저하, 열화 등 문제를 

신속히 발견해 전기차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함.

 - 해당 규정은 중국 국가 표준으로서 구속력을 지니고 202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동 

규정에서 정의한 신에너지차는 BEV, PHEV, EREV(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) 차량이므로 포

괄적 범위에서 전기차라고 지칭할 수 있음.

 - 원격 시스템으로 온라인 사전점검을 실시한 이후 배터리, 구동 모터, 전기제어 시스템, 전기 

안전 등 필수 항목에 대해 검사해야 하며, 특히 배터리의 경우 셀 단위 SoH(State of Health) 

측정을 통해 배터리 팩 내부의 잠재적 불량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.

 ㅇ 충·방전 시 배터리 온도는 삼원계 60℃ 이하, LFP 65℃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, 셀 간 전압 격

차는 배터리 종류와 상관없이 0.3V 이내여야 함.

 * 충·방전 시 배터리 셀 전압의 정상 범위를 삼원계 1.8~4.5V, LFP 1.5~3.85V로 설정함. 

 - 또한 검사 장소의 온도(-10~40℃), 습도(10~90%), 배터리와 모터 검사 설비의 기준, 배

터리 충·방전 조건 등 세부적인 점검 조건과 방법도 제시됨.

          자료: 公安部(2024). 「新能源汽车运行安全性能检验规程」.

□ 중국에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신에너지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

함에 따라 신에너지차에 대한 별도의 안전 검사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옴.

 - 중국 전기차 침투율1)이 2024년 4월부터 50%를 돌파하며 전기차 판매가 내연기관차 

1) 전체 자동차 판매량 대비 전기차의 비중

그림 1. 중국 전기차 안전 검사 절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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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를 앞서고 있음.2)

 - 중국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중국 내 신에너지차 보유량이 2,472만 

대에 달했고,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 등 안전사고도 빈번해지고 있어 심층적인 전기차 

안전 검사의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.3)

 ㅇ 2023년 중국 신에너지차 화재율(1만 대당 0.96대)을 전체 보유량 대비로 계산하면 한해 화재 건수

가 약 2,373건에 달해 하루 평균 약 6~7대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함.

  * 중국 공영방송 CCTV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신에너지차 1만 대당 화재 건수가 1.85대에 달했고, 

2022년 1.49대, 2023년 0.96대로 점차 화재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빈번한 수준임.4)

 - 중국 현행 제도상 신에너지차와 내연기관 자동차는 동일한 안전 검사 규정을 적용받

고 있으며, 엔진으로 구동되는 내연기관과는 달리 배터리와 모터, 전기제어 부품으로 

운행되는 신에너지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검사의 필요성이 지적됨.5)

□ 중국이 전기차 보급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제도적 내실을 다지며 글로

벌 전기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중국 전기차의 안전성 논란

이 일정 부분 불식될 수 있고 전동화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음.

 - 글로벌 전기차 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 선도적으로 안전 검사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

을 다른 국가들도 참고하여 전기차 보급 및 안전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음.

 ㅇ 미국은 정책적으로 전기차 정기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, 독일의 경우 내연기관과 동일

한 검사 기준 항목에 따른 전기차 정기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6)

 ㅇ 한국이 시행을 추진 중인 배터리 실명제, 90% 이상 충전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 금지, 

SoC(State of Charge) 50% 이상 EV의 선박 탑승 금지 등은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

대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으며, 우리 정부도 전기차 안전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

을 마련하여 의무적 정기 검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  * 우리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2030년 420만 대(누적 기준)이지만 2024년 현재 60만 대에 불

과하며 연간 약 11만 대 수준으로 증가하는 현 속도를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임.7) 

 - 해당 규정의 시행으로 중국 내 전기차 안전성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

전기차 보급도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.

ㅇ 또한 중국 정부는 내연기관의 퇴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승용차 연비 기준(리터당 약 33km)의 

강화를 2026년부터 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음.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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